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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[� 2020�선교사�사역현장�⑧� ]

스물일곱번째 이야기

코로나도 멈출 수 없는 사랑

   Skype를 통한 일대일        갈라디아서 세미나

� 주님의 ‘네 이웃을 네 몸과 

같이 사랑하라’라는 말씀에 따라 

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

향해 바다를 건너 말씀을 전하며 

기쁨과 열정으로 사랑의 메신저의 

역할을 하고 계신 나문채(나 도카치) 선교사님과 주미경 

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.

2016년부터� BEE� 세미나를� 받아� 오신� 목사님� 중�
3분(다케다,� 오자키,� 쥰코)이� 5과목을� 수료하였습니다.�
이분들을� 대상으로� 올해� 1월부터� 3월까지� 갈라디아서와�
로마서를� 가지고� FTS을� 계획하고� 실행하던� 중,� 2월�
중순�잠시�주미경�선교사와�한국에�들어왔습니다.�

바로� 그때� 코로나19가� 전세계적으로� 확산되기� 시작
하였습니다.� 일본에� 들어가는� 것이� 위험하다고� 가족은�
말렸지만� 주미경� 선교사를� 한국에� 두고� 혼자� 2월�
28일� 치토세행� 비행기를� 탔습니다.� 현지� 목사님들과�
한� 약속이� 생각났기� 때문이었습니다.� 치토세� 공항에서�
공항버스를� 타고� 오비히로로�오는� 중,� 홋카이도� 도지사의�
코로나19� 관련� 긴급선언이� 발표되자,� 직항편이� 없어
지고� 모든� 출입국� 금지로� 주미경� 선교사와� 생이별을�
하게�되었습니다.

그러나�역사의�주관자이신�주님의�은혜로�일본선교는�
계속되었습니다.

대면� 일대일� 사역이� 어려워지고,� 주미경� 선교사도�

못�들어오는�상황에서� LINE과� Skype� 등�인터넷�매체를�

통해�복음교회에서�상하반기�각� 2명씩이� 4명이� 수료하였

습니다.

위의�세�분의�목회자가� 3월� FTS를�수료하고,� 5-6월�

그리스도인의�생활을�같이�나누어�인도하였습니다.�

그리고� 드디어� 10월부터� 다케다� 목사님이� 8명의�

성도들과�갈라디아서�세미나를�시작하여�재생산에�들어갔

습니다.� 연약했던�복음교회가�제자양육으로�교회가�부흥

하고�좋은�모델이�되길�함께�기도해주시기�바랍니다.

3-5월에는� 집합� 예배가� 어려워지자� 사용하지� 않던�

페이스북� 홈피를� 재구성하여�

사전� 녹화하여� 예배� 영상을�

올렸더니� 100명� 이상이� 시

청하고� 있으며,� 지금은� 현장�

예배와�병행하여�영상을�올리니�

전도와� 예배를� 더� 활성화하는�

계기가�되었습니다.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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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BEE� 소식

선교지� � JAPAN�

큐티 나눔

선교보고 영상

    오프라인 기도모임         온라인 기도모임

2006년부터� LINE과�카톡을�통해�

30여� 명의� 일본인들과� 큐티를�

나누어왔습니다.� 그러나� 보안상�

사용하지�않던�페이스북을� 3월부터�

활성화했더니,� 일본의� 목회자,�

성도� 그리고� 비신자� 등� 500명�

이상이� 친구가� 되어� 공유하고� 있

습니다.� 10여� 명은� 큐티� 말씀을�

적용한� 내용을� 함께� 나누고� 있습

니다.� 관계를� 구축하기� 어려운� 일본에서� 접촉을� 위한�

좋은�통로가�될�것�같습니다.

� 온누리교회� 이천선교본부에서� 선교사들에게�

유튜브를� 활용한�선교�보고와�선교�활동�그리고� Zoom

이나�미팅을�통한�세미나�등�제자�훈련�기술을�전수해�

주었습니다.� 영상이나� 인터넷� 인프라를� 활용하는� 것이�

이�나이에�어렵다고�생각했었습니다.�

그러나� 아직� 초기단계이지만�

영상� 선교� 보고도� 만들어� 보고,�

Zoom을� 통한� 일본어� 일대일,�

BEE� 세미나를� 적용해� 보고� 있습

니다.�조금씩�발전되어�가는�모습을�

보면서� 시간과� 공간을� 초월하여�

제자훈련을�확장할�수�있는�시기가�

다가오고�있음을�느낍니다.

아침� 새벽예배부터� 줄곧� 일본인들과� 교제하게�되니�

이제는� 일본어가� 부쩍� 늘어� 일본어� 사역이� 자연스러워

지고� 힘을� 더해가고� 있습니다.� 기도로� 동역해주시는�

BEE� 가족�또한�힘이�됩니다.

[글쓴이�나�도카치�선교사]
� BEE에서� 수년간�다수의�세미나를�
인도하며� 헌신적으로� 재생산에�
힘썼으며,�온누리교회�일본어�예배를�
섬겼다.� 은퇴� 이후� 아내� 주미경�
선교사와�함께�일본�선교사로� 헌신

하여�하나님의�사랑을�열정적으로� 전하고�있다.� �

[정리�및�편집:�최선]

�

[일본�주거문화-다다미]�
일본� 집의� 바닥� 재료로� 쓰이는� 다다미는� 그�

어원이� '다타무(접다)'로�옛날에는�방�전체에�깔아�
놓는�형식이�아니라�접어두었다가�손님들이�왔을�
때�꺼내서�펼쳐�쓰는�용도였다.�습기를�잡아주는�
특징이� 있어서� 습기가� 많은� 일본에� 널리� 보급
되었다.�지금은�다다미가�없는�집도�많지만,�방이�
여러�개�있는�집에서는�방� 하나를�다다미방으로�
만들어�접객용�방으로�사용하곤�한다.

1.� 2020년� 하나님의� “준비하라”라는� 음성에� 따라�
삶의� 모든� 영역에서� 준비하고� 하나님과� 깊은�
만남이�있기를�기도합니다.

� � “그러므로� 이스라엘아,� 내가� 이와� 같이� 네게� 행
하리라.� 내가� 이것을� 네게� 행하리니� 이스라엘아,�
네�하나님�만나기를�준비하라(암4:12).”

2.� 11월� 7일(토)� 한동홀에서� BEE� 토요기도모임이�
재개되었습니다.� 사회적� 거리� 두리로� 인해� A조�
기도테이블은� 대면으로,� B조� 기도테이블은� 영상
으로� 기도합니다.� On/Off� Line으로�선교지를� 향한�
기도는�계속됩니다.


